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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방외과연구회는 유방외과분야의 새로운 발전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여 유방외과 전문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회로 올해 첫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대한유방외과연구회의 양정현 회장은 “ 우리나라 외과의사들은 그동

안 여러 분야에서 촬동하며 수 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특

히 유방외과 의사들은 유방암학회를 통해 유방외과의 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이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방암학회의 전문적인 활동과 

함께 암 이외의 유방외과분야의 발전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이와같은 대한유방외과연구회가 창설됨과 동시에 심포지엄을 개최하

게 된 것이다”라고 인사말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엠디병원의 이상달 원장은 “유방외과 의사들이 그

동안 유방암 뿐만 아니라 양성유방질환과 유방암 검진은 물론 유방재

지난 9월 13일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에서 2015년 대한유방외과연구회 창립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날 130여명의 유방외과 전문의들과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에디터_이은정  사진_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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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나 성형 수술에 이르기까지 외과의 수술 술기에 가장 전문적인 집

단으로 성장해야 할 과제들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

근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될수록 수많은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함 환자들의 사회적인 재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

히며.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과거 유방외과술기연구회가 존재

하였으나, 최근 활동이 저조하고 유방외과를 전공하는 외과의사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유방재건을 포함하여 유방에 관한 술기를 아우르

는 대한유방외과연구회 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외과의사들이 각 분야에서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유방외과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

고 책임있는 의료인으로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되

기를 바란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 프로그램에는 이은숙 교수님을 좌장으로 두고 ‘유방재

건술의 보험급여와 현황, 해외유방재건술 환자의 유치와 전망, 유방

보형물에 의한 유방재건술의 사례’ 등이 발표되었으며, 양정현 교수님

의 좌장으로 ‘함몰유두 교정술, 부유방, 여성형유방’에 관한 발표가 이

루어졌다. 또한 정파종 원장님을 좌장으로 ‘미세침습세포검사나 중심

침생검 등의 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존슨앤존슨 (멘토), 앨러간(내트렐) 등 유방보

형물 제조사를 비롯하여 한미약품, 데비코어 메디칼, 삼성메디슨, 코

비디엔, 스트라이커 내시경업체 등 관련 기업이 참가하여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유방암 이외에 유방외과분야의 발전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심포지엄 프로그램에는 이은숙 교수님을 좌장으로 두고 

‘유방재건술의 보험급여와 현황, 해외유방재건술 환자의 유치와 전망, 

유방보형물에 의한 유방재건술의 사례’ 등이 발표되었다.


